
폐식용유, 바이오디젤로 재탄생
서울시, 정제 후 바이오연료용 매각 … 처리비용 4억5000만원 절감

서울시가 폐식용유를 거두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한다.

서울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인 폐식용유를 경유자동차의 연료인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기 위해 25개 자치구

에 50명의 수거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월8일 발표했다.

식물성 기름은 주 1회 이상, 동물성 기름은 부패 방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

식점 등에 폐식용유 수거용기도 보급할 방침이다.

수거한 폐식용유는 SR센터(서울자원센터)로 운반해 1차 정제기업에게 공개 매각한 후 바이오연료 생산기업

이나 퇴비 생산기업에 정제된 폐식용유를 매각하는 순서로 처리되며, 수익금은 폐식용유 수거에 재투자하거나

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방침이다.

서울시는 폐식용유 1만톤을 거두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면 2만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

고 4억5000만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현재 서울시에서는 10만톤 가량의 폐식용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71%가 종량제봉투나 하수구를 통해 버려져

2차 오염원이 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08>


